
허구와 실재 사이 어딘가에 솟아나는 샘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가 리암 길릭이 서울 한남동 

갤러리바톤에서 개인전을 진행중이다. 〈새로운 샘들이 

솟아나야 한다〉(10.19~11.23)로 명명된 이번 전시는 

작가가 뉴욕 컬럼비아 대학원생들과 ‘가상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화두로 5일간 토론하며 

나온 문구를 모티프로 한 헬베티카 폰트의 텍스트와 

알루미늄 소재의 부조를 선보인다. 

오브제와 텍스트를 함께 배치하는 리암 길릭 특유의 

작업 방식은 이번 전시에도 적용되었다. “오브제나 

텍스트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부족해 보인다. 오브제의 

추상성이 텍스트가 명시하는 의미와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해결되지 않는 ‘역설적 균형’ 상태는 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작품과 관객 그리고 

관객들 상호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시적인 

텍스트는 허구와 상상의 통로로 연결되어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변화를 끊임없이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텍스트는 어떤 순간의 표현임과 동시에 목적 

달성을 향한 무언의 여정을 뜻할 수도 있다. 이는 관객 

각자의 지혜와 호기심을 통해 상상할 수 있다. 가끔 

스스로에게 전시가 허구인지 실재인지 묻는다. 이번 

전시는 허구와 실재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전시이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리암 길릭의 작업 

전략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함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건축물을 활용한 작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된다. 2003년 영국 홈 오피스 빌딩과 

2016년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에서 선보인 

〈모든 관계가 균형을 이루면, 건물은 사라질 것이다〉는 

텍스트를 통해 건축물의 숨은 이면을 드러냄으로써 

건축물과 연관된 관계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의 관심사는 건축물로 

둘러싸인 삶의 환경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있다. 도심 속 건축물이 도시를 컨트롤하며 

고정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면, 내 목적은 건축물의 

부차적이고 낯선 형태로부터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 

기존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일, 낯선 곳을 향한 기대, 

타인을 향한 연민 등, 실체 없는 생각과 감정의 출발점은 

누군가와 공유됨으로써 현실의 차원에서 구체화되기 

시작된다. 이 공유의 과정은 기존의 관계를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게 하고 각자의 역할 또한 변화시킨다. 

리암 길릭은 자신의 작업이 이 과정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란다.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야말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든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우울감은 

과거로부터 기인하고 불안감은 미래를 향한다. 예술은 

이 두 요소를 불러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우울감, 불안감,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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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암 길릭  Liam Gillick  

1964년 영국 에일즈버리 
(aylesbury)에서 태어났다. 
1987년 골드스미스대를 졸업했고 
현재 뉴욕을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테이트미술관(2001), 
뉴욕현대미술관(2003), 
말라가현대미술관(2005), 
시카고현대미술관(2009), 쿤스트할레 
취리히(2008)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스웨덴 시청(2014), 영국 홈 
오피스 빌딩(2003-2005) 등 건축물을 
활용한 다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02년 터너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 작가로 선정됐다. 
퐁피두센터,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Leeum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Liam Gil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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